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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부미
용관련 직종 중 대표 직업군인 피부미용사들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직업존중감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현재 뷰티산업
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직업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직 피부관리사 289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81).

그러나 남, 여에 따라 ‘정당한 대우’에서, 학력에 따라 ‘상대적 우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o1). 직업만족도
에서도 M=3.34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근무시간, 직위, 급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과 직업
존중감이 높을수록 직업의식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직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수준의 향
상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피부미용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 직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키워드 : 피부미용사, 직업존중감, 직업만족도, 사회적 인식, 직업가치관
Abstract As recent domestic cosmetics market has grown rapidly, many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skin care.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job satisfaction of experts currently working in beauty industry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job esteem and satisfaction of estheticians who are the major professional group in skin care related

occupations. The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at 289 current esthetician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as a

result, most of the respondents showed a high level of job esteem (M=3.81).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air treatment’ by male and female, and ‘relative superiority’ by educational background (p<.o1). The job satisfaction

showed a high satisfaction as M=3.34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rking hours, positions and salaries. As

the level of self-esteem and job esteem became higher, job satisfaction on occupational consciousness increas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mproving social awareness that evaluates job values and having positive values for one’s job will help

improve the job performance by enha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esthe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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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삶,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려

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뷰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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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고 화장품 및 뷰티 산업 분야는 눈부신 발전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외모가 중시

되면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과거의 피부미용

에 투자하는 비용은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는 고가라

는 인식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만 이용되었

으나, 최근엔 저가 프랜차이즈 형태의 관련업체들도

많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일상의 관리수준으

로 피부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남성들도 업무의

피로와 비즈니스를 위해 여성 못지않은 피부 관리와

체형관리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소비형

태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뷰티 관련 산업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직업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

도개선 방안연구』에서 피부미용 산업은 예술성과 장

인정신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하고 있는 뷰티산업

의 한 부분으로써 “미의 본질과 형태를 다루는 부가가

치가 높은 선진국 형 웰빙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2].

피부미용 산업 분야는 숙련된 기술능력 뿐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동반한 서비스산업으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

원 서비스는 피부미용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으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의 성패 유무는

인적자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고

객과 피부미용 종사자들과의 터치에 의한 것이므로,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낄 때

비로소 경영자의 관리능력이 빛날 수 있고, 피부미용

산업계의 질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미

용 산업계의 눈부신 발전과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피부미용사들로 인해 심각

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피부미용과 관련한 전문대학교(뷰티케어

과, 뷰티미용학과, 피부미용학과, 한방 피부미용학과,

미용분장학과, 미용과학과, 향장미용학과 등)의 수는

110여개에 이르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 2011

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총 재적생이 25,127명이며 이

중 졸업을 통해 배출되는 인원은 8,040명이었다[3].

또한 2008년 10월5일 피부미용 국가자격시험이 시행

된 이후, 2011년까지의 총 합격인원은 100,418명[4]

이었으며, 2012년부터는 상시검정으로 변경되면서 자

격증 취득자가 더 급증할 예정이다. 이렇듯 전문 인력

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의

전망 있는 직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부미용사

의 심각한 구인난은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인사조직

관리를 펴서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직

의 심화현상으로까지 연결되어 종사자들 뿐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저하되어 결국 고

객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고, 자칫 피부미용 산업 자

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는 피부미용이 전문직종임

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단순반복적인

육체적 노동이라는 인식으로 종사자들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피부미용사들의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조직의 일체감

을 저하시켜 결국 본인의 직업을 포기하게 된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실에 근무하는 종

사자들의 직업존중감과 직업만족도를 조사하여 일체

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에 몰입하여 자부

심과 긍지로 비전을 지향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고, 더불어 뷰티 산업계의 발전방향 모색해 보고자 하

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직업존중감

직업존중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 사회적 체면 및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다. 1999년

Miller의 연구에[6] 의하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존경

과 권위로 표현되기도 하며, 신념이나 지각정도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직업존중감에 대한 표현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며 특히, 호텔, 관광, 기업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고 몇 가지 선행연구들을

보면 잘 나타나있다. 고동우(2002)의 보고에[7] 의하

면 직업존중감의 원천을 조망자(viewers)와 기능

(function)으로 나누고 조망자는 자기 자신, 가족, 직

장동료, 친구(애인), 불특정 사회로 나누고, 기능은 직

무 내 기능, 사회적 관계기능, 자기 존중감의 일부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배경과 체면에 영향

을 받아 자신을 평가하는 나라는 특히 직업존중감의

평가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창근(2003)은[8] 관광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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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n %

sex
m 4 4.9

f 78 95.1

age

20' 22 26.8

30' 42 51.2

40' 18 22.0

level of

education

a high school

graduate
8 9.8

graduation from

a collage
44 53.6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22 26.8

postgraduate

course
8 9.8

marital status
unmarried 62 75.6

married 20 24.4

total 289 100

중감, 전공만족도, 전공전환의사 에 대한 실증연구 결

과 지역, 연령, 업무수행능력,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

긍심, 사회적 평판, 편견 및 부정적 대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전환의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쳤다[9].

2.2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Job Satisfaction)는 직업의 종류, 연구

자의 견해, 연구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나타

난다. 특히, 구성 개념적 특성이 강하여 이론적 정의

와 개념이 분분하다. 월락(Wollack)은[10] 직업만족도

를 직업에 대한 개인의 애착으로 정의하고 직업의 가

치와 함께 연관성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

이 특정 조직에서 형성되는 가치들에 대한 애착과 몰

입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이해한다. Vecchione(2002)

은[11] 직업만족도는 개개인의 평가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개념, 가치

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

열정 등의 감성은 직무 진행 시 작업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작용될 때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방법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여 피부미용사

289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직업존중감과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존중감 13문항, 만족도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측

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

계수는 .60이다. 자료는 데이터코딩(data coding)과 데

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19.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피부미용사 직

업에 대한 존중감과 만족도는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

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대가(42.9%), 학력은 전문대졸(38.8%), 결

혼은 미혼이(67.5%) 가장 많은 표본을 나타냈다. 직

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11

시간이 51.9%, 근무일수는 주 6일이 49.8%로 가장 많

았다. 주 5일 근무도 43.9%로 많은 답변을 보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직업군들이 주 5일제를 선택하는 것에

비해 피부미용분야는 주 6일 근무가 가장 많았다. 직

위는 일반관리사가 6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장이 13.5%로 나타났다. 총 근무경력은 3년 미만이

37.7%, 5~10년이 22.1%, 10년 이상이 19.0%로 나타

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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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업존중감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존중감 분석 결과를 <Table 2>

에 제시 하였다. ‘긍정적 가치’(M=3.81)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전체 평균은 M=3.39로 전반적으

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업존중감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 분석한 결

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p<.01). 특히 하위요인 중 ‘정당대우’에서 남녀의 인

식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p<.01). 피부미용사는

직업의 특성상 여성 피부관리사가 대다수이다.

<Table 2> Job esteem

section M SD

Job

esteem

positive values 3.81 .608

fair treatment 3.51 .710

relative

superiority
2.81 .658

Total 3.39 .522

이용고객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 고객수가 더 많아

상대적으로 남성관리사들은 대우의 부당함을 경험 할

수밖에 없다. 또 고객의 반응에 따라 자존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직업에 대한 존중감이 상대적

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

를 보였는데(p<.01) 하위요인 중 ‘정당대우’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상 남녀의 차이,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는 늘 존재

해왔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

은 변화가 있지만 미용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학력에

대한 차이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요인 중 ‘상대적 우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p<.01). 전문대졸보다 대학원졸, 대학교졸, 고졸이

하가 더 높은 직업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업적 특성에 따라서도 직업존중감이 다소 차이를 보

였는데 직위, 월 급여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p<.001). 이는 앞선 일반적 특성차이보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직위는 ‘긍정적 가치’, ‘상대적 우위’ 두 가지

하위요인에서 월급여는 ‘긍정적 가치’, ‘정당대우’, ‘상

대적 우위’ 세 가지 모든 하위요인에서 차이를 보였

다. 직위는 상대적 직위가 높을수록 존중감이 높았고

월급여도 급여가 많을수록 높은 존중감을 보여 선향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12,13].

4.3 직업만족도

피부미용사들의 직업만족도를 알아보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M=3.39로 높은 평균

값을 나타냈고, 각 하위요인들도 평균 이상의 값을 보

였다. 가장 높은 요인은 ‘업무’로 M=3.86이었고 가장

낮은 요인은 ‘급여’로 M=2.95였다.

<Table 3> Job satisfaction

section M SD

Job

satisfaction

salary 3.81 .608

human

relationship and

welfare benefits

3.51 .710

Job 2.81 .658

Total 3.39 .5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결혼여

부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p<.001). 특

히 ‘급여’ 하위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p<.001) 다

음으로 ‘업무’에 대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연령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

데(p<.01) 하위요인 중 ‘급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

였다(p<.001).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40세 이상의

경우 직업존중감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하였고

[14, 15]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직업존중감,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직업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업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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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직업존중감의 결과와 유사하게 직위, 급여에

서 큰 차이를 나타냈고(p<.001), 근무시간, 근무경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p<.001). 근무시간은 ‘인간관

계 및 복리후생’, ‘업무’ 두 가지 하위요인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였고(p<.001), 직위는 세 가지 모든 하위

요인에서(p<.001), 근무경력은 ‘급여’ 항목에서, 급여도

세 가지 하위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다(p<.001).

5. 결론

본 연구는 피부미용사들의 직업존중감과 직업 만족

도를 조사하여 뷰티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기존의 연구 중 피부미용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적 인식, 평가정도를 이해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론적 제시 및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뷰티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부미용사

는 인적자원에 해당이 된다.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합리

적인 인적자원의 활용과 처우가 개선되어진다면 더욱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결과에서

피부미용사에 대한 직업 존중감과 만족도에 대한 평

가는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

지 근무환경과 급여 등은 정당한 처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은 조건들

이 개선되었지만 타 분야에 비해 육체적 노동 정도나

업무의 스트레스는 강한 편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적합한 처우, 긍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이러한 처우개선이 인적시장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고 나아가 뷰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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